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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 빅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

- 해양수산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개소식 개최  - 

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최기영)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원장 문용식)은 

디지털 뉴딜(’20.7월 발표)의 핵심 프로젝트인 ‘데이터 댐’의 일환으로 해양

수산 분야를 포함한 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다.

  한국해양수산개발원(원장 장영태)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｢해양수산 

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｣의 컨소시엄은 기존 분절되고 분산

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융·복합하여 해양수산 분야 데이터의 활용

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및 

마켓플레이스의 개소식을 2월 26일 오후 2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. 

  개소식 이후 ｢해양수산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｣는 2022년까지 해양

수산 관련 데이터를 수집･제공하고, 데이터 간 융･복합을 통해 각종 혁신 서비

스를 제공함으로써 ‘한국판 디지털 뉴딜(데이터댐)’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데

이터 융합 거래소로 성장시켜 나갈 예정이다. 

 해양수산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센터는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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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① (항만물류 빅데이터센터) (사)해운항만물류정보협회, 지팬스마트로 구성된 

항만물류 빅데이터센터는 선박스케줄정보, 컨테이너 반출입 정보, 양적하

정보, 항만외 운송차량 정보 등을 수집·생성하여 공개하고 있다.

 ② (해운항만산업 데이터센터) 울산과학기술원, 코머신, 트레이드링스 등 3개 

기관이 참여하는 해운항만산업 데이터센터는 해운항만산업과 관련된 물품

과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의 업체정보 및 거래 실적, 부산항 선박·화물에 

대한 데이터 분석과 통계 예측 자료를 제공한다. 

 ③ (전자어구 빅데이터센터) 광주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테크어스와 공감아이

티가 속해있는 전자어구 빅데이터센터는 어구실명제와 유실어구 감소를 

위해 전자어구실명제 데이터와 어구/부이 위치 데이터를 활용한 어업활동

지원, 해양오염감시, 해양환경 관측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.

 ④ (해양관광·레저·교육 산업정보센터) 환경과학기술과 다리스로 구성된 해

당 센터는 해안선, 해조류, 일조시간, 수질분포도, 염도분포도, 표층수온 

등 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교육, 산업 분야에 적용 

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.

 ⑤ (해운지능정보센터) 랩오투원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해운지능정보

센터를 구성하고 선박운항 안전 강화를 위해 선박운항, 선박온실가스 배

출, 선박동정, 글로벌 기상 및 파랑 등 선박운항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

한다.

 ⑥ (B2B 수산업 스마트 유통가공 빅데이터센터) ㈜에이치더블유와 씨라이프사

이언스랩, 훈e소프트로 구성된 해당 센터는 수산업 조업정보부터 시장정

보, 수산물 가공 이력, 소비자 니즈 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한다. 

 ⑦ (스마트아쿠아팜) 목포대학교와 넥타르소프트로 구성된 스마트 아쿠아팜은 

넙치, 숭어, 뱀장어 등 각 어종별 양식환경, 질병, 활동 등의 빅데이터를 

활용해 양식업자의 스마트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.

 ⑧ (해양교통안전센터)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딜로이트컨설팅, 산학협력단 

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해양교통안전센터는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검사 

대상 어선 및 일반선 정보, 내항 여객선 관련 데이터 등 해양교통수단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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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.

 ⑨ (스마트어촌어항관광정보센터) 빌리언이십일, 지오씨엔아이, 엘티에스코리

아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해당 센터는 어항의 일반현황, 개발현황, 이용

현황 등 기 구축 데이터의 수집, 가공, 정제, 분석을 통한 융·복합 데이

터 생성으로 어촌어항 이용 및 운영, 어촌관광, 해양관광레저, 낚시정보의  

스마트화를 위한 활용서비스를 제공한다.

 ⑩ (조선해운 전주기 데이터 센터)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마이티시스

템으로 구성된 해당 센터는 선박 건조 및 선박/기자재 운영 정보를 바탕

으로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정보를 융·복합한 데이터를 수집, 생산하여 

제공한다.

  해양수산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센터는 개소식 참석

을 시작으로 향후 센터의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

해 나갈 계획이다.

  주관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장영태 원장은 금번 개최되는 개소식과 

관련하여 “해양수산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은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센터 

간 융․복합, 분석 및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데이터 생산, 혁신서비스 제공과 

표준화된 빅데이터 마켓플레이스 구축을 통해 해양수산 빅데이터 거래가 활성

화되는 초석이 마련되었다”고 의미를 밝혔다.

  아울러 “이를 통해 선순환 되는 해양수산 데이터 유통체계를 마련하고 데

이터 혁신을 이루어 나가길 기대한다.”라고도 덧붙였다.

※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항만연구본부 항만

투자·운영연구실 김찬호 부연구위원(051-797-4672, chkim@kmi.re.kr)에게 연락주시기 바

랍니다.


